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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인수 놓고 호남-LG 신경전!
채권단, 추가 부채탕감 872억원 요구 … 호남 긍정에 LG는 부정적 

LG화학-호남석유화학 컨소시엄의 현대석유화학 인수를 둘러싼 막판 작업이 채권단의 추가 부채탕감 문제로 

컨소시엄 LG-호남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추가자금에 대해 호남석유화학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면 LG화학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

서 양사는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호남석유화학 관계자에 따르면, 채권단측이 제시한 현대 계열사 보유 전체 채권 3340억원 가운데 872억원의 

추가 부채탕감 요구에 대한 결정은 결국 추가로 투입해야 할 자금이 현대인수 시 발생할 시너지 효과로 이어

질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또한 추가자금 협의와 함께 LG-호남 컨소시엄은 기업결합시에 발생될 독과점품목 처리에 대한 양사간 협의

를 계속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초 예정대로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5월말에 끝났어야 했지만 컨소시엄측의 인수 후 

운영계획 제출이 늦어지면서 컨소시엄측에서 공식적으로 한달을 연기해 심사가 6월말로 연기돼 있다.

컨소시엄측은 채권단의 현대석유화학 인수결정 이후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또한 지속적으로 공정위측에 규제완화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공정위의 처리결과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컨소시엄측에서 현대 인수 후 운영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빠른 시일안에 심사를 결

정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따라서 채권단의 요구에 대한 컨소시엄측의 추가 자금투입만 결정된다면 현대석유화학 매각작업은 다음주

를 계기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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